
“과학 꿈나무들 GIST에 모여라” 
2024 중등 영재과학캠프 개최

 - 지역 과학 영재들의 소질과 적성 고려한 진로 탐색 및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  

- 학생들의 잠재력 계발 기회 제공해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과학인으로 

양성 기대 

▲ 중등영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의 중등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과학 꿈나무들이 모인

다. 

GIST는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지역 영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5월 3일

(금) ‘중등영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의융합형 과학인재 육성 및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프

로그램으로,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의 중등영재교육원 중1과정 학생 52명을 

GIST에 초청해 진행됐다. 

GIST 캠퍼스에 도착해 안전교육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들은 이어서 

물리‧광과학과 김근영 교수가 진행한 ‘아인슈타인의 유산(GPS, 블랙홀, 중력파)’특강

을 들었다. 



▲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들이 GIST 물리‧광과학과 김근영 교수의 ‘아인슈타인의 유산(GPS, 블랙홀, 

중력파)’ 특강을 듣고 있다.

이후 GIST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피움단’과 함께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서 피하는 ‘장애물회피자동차’를 과학 키트로 만들었다.   

▲ GIST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피움단’과 함께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서 피하는 ‘장애물

회피자동차’를 과학 키트로 만들고 있다. 

그 다음 두 조로 나뉜 학생들은 융합기술학제학부 이규빈 교수의 인공지능 연구실

을 방문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표정 미러링 챌린지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

한 시간을 넘나드는 스타일 변신 이미지 생성을 체험했다. 이 밖에 GIST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과 우주 비행선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형의 도서관을 투어

하며 GIST 캠퍼스에서 뜻깊은 추억을 남겼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블랙홀에 관한 물리 강의를 중학생 눈

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대학교 연구

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미래 과학자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GIST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

학캠프와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 

있는 체험형 이공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과학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